
포토샵, 일러스트, 인디자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고 
 

01. 포토샵 

 

 

[ Ctrl + N ] : 새 도큐멘트 만들기 

보통 웹에서 쓸 때 해상도는 72 

인쇄용은 해상도 300 이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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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Alt + Delete ] : 선택 영역에 전경색 채우기 

[ Ctrl + Delete ] : 선택 영역에 배경색 채우기 

[ X ] : 전경색/배경색 전환하기  

[ D ] : 전경색/배경색 초기화 

 

 

 

단축기 : T -> 글자 쓰기 

 

포토샵으로 쓴 미트쉐어 입니다. 이렇게 봤을 때는 글씨가 깨지지 않습니다. 하지만 확대

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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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. 이유는 포토샵은 픽셀이란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

문인데요. 저기 보이는 박스 하나 하나가 픽셀입니다. 각 픽셀마다 고유의 색을 가지고 

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식으로 확대를 했을 시 깨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. 이 현상은 사

진을 축소시켰을 때도 나타납니다. 

 

그래서 문서 작업을 할 땐 일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

포토샵은 사진 작업 및 합성 등을 할 때 유용하구요. 

02. 일러스트 

 

 

일러스트는 아무리 확대해도 글자가 깨지지 않습니다 

일러스트는 벡터를 기반으로 합니다. 아무리 확대를 하고 축소를 해도 깨지지 않고 깔끔

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. 로고 디자인 등에 많이 사용! 

 

이 두 차이점을 무시하고 어제 제가 포토샵으로 작업을 했습니다. 그전엔 무슨 큰 차이

가 있을까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글자 깨짐 현상이 두드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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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토샵으로 하자 글자 깨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쏟은 시간과 노력이 다 

저 하늘나라 어딘가로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죠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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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러스트를 활용해 작업을 한 것의 경우는 글자의 깨짐 현상이 없고 깔끔합니다! 

 

03. 인디자인 

 

인디자인과 일러스트 포토샵은 모두 Adobe 에서 나온 제품입니다. 그래서 호환이 매우 

자유롭고 용이한데요. 작업 파일을 원본 손상 없이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쓸 

경우 매우 편합니다.  

 

그래서 '디자인은 선생이다' 의 주인공 디자인 샘의 경우 인디자인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

는데요. 출판물 제작에 최적화돼 있는 인디자인이 작업하기에 쉽고 편하다고 합니다. 일

러스트와 호환이 잘 되기 때문에 포토샵보다는 일러스트와 인디자인을 이용해서 로고 작

업이나 표지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인디자인 활용 편에서 더 다루

겠습니다. 

 

웹자보 디자인 스케치해보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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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디자인은 선생이다' 모임의 최종 목표는 웹자보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건데요. 그전에 웹

자보 스케치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 

준비물: 갖가지 색깔 펜, A4 용지 

여러분도 웹자보를 하나 선정해 한번 스케치를 해

보는 건 어떠신가요? 웹자보를 만들기 전 스케치 

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하지 않고 작업을 하

면 작업 시간이 배로 늘어난다고 하네요.  

 

웹자보를 무수히 많이 보는데도 

막상 도안을 그리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(ㅠㅠ) 
 

 

 

이후 디자인 선생님의 첨삭이 이뤄졌습니다.  

 

참여자 Y 씨 

 

 

 

- 웹포스터 작업을 시작하기 전 스케치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. 예를 들면 '가로형으로 만

들 것인지 세로형으로 만들 것인지 '내용들의 배치는 어떻게 할지' '어떤 색들을 이용할 

것인지 '이미지는 넣을 것인지, 그렇다면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고려

해야 한다.  

 

- 문구가 적을 때는 화면에서 한 번에 보일 수 있는 가로형이 좋다. 사실 웹 포스터에는 

최대한 문구가 간략하게 들어가서 중요한 내용들만 한눈에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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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람들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, 

테두리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구조도 매우 중요하다. 대각선으로 이미지를 두고 시선을 

모으게 한 것은 매우 잘한 것. 

 

참여자 J 씨 

 

 

 

1. 웹자보를 만들 때에는 들어갈 텍스트를 임의로 자르거나 줄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. 

특히 제목의 경우 더 그렇다. (클라이언트와 상의해가며 줄이는 것은 가능)  

 

2. 디자인할 때에는 콘셉트를 잡고 전체적인 그림과 강조해야 할 부분, 주제 색을 정하는 

등 다각도로 생각이 필요하다.(디자인 의도를 문서에 쓰거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)  

 

ex) 그림이 뒤 배경에 들어가야 한다가 아니라 뒤배경에 어느 자리에 어떤 구도로 들어

가야 하는지, 제목에 어느 단어를 강조해서 눈에 띄게 만들 것인지 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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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설자: 김지민 

 
 

 

 

-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웹자보의 경우 문구가 많은 편이다. 이럴 때 가로형을 선택해 

모든 문구를 넣는다고 할 경우 글자가 매우 작아져 버린다. 그럼 가독성이 떨어질뿐더러 

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된다. 

 

- 사진을 넣을 때도 어떤 이미지를 넣을 것인지,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게 설정할 

것인지 다 고려를 해야 한다 

 

- 로고도 이미지 별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스케치를 할 경우 막상 작업을 

할 때 문제가 생긴다. 이미지는 또 로고가 있는 이미지를 쓸 건지 케릭터 등을 쓸 것인

지 고려해야 한다. 

 

참여자 J 씨의 후기 

 

첫 모임에서 북 콘서트 행사를 홍보하는 웹 자보를 직접 손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고 

막연하게 ‘배우고 싶다’였던 가벼운 마음가짐이 ‘배워야 한다’로 전환 되어가는 시작의 한 

발을 뗀 느낌이었습니다. 

 

하지만 역시나 배운다는 것은 녹록지 않지요. 자신의 성격이 반영된 상상의 웹 자보 그

림들을 그리고 평가 보완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디자인 툴을 직업적 필요에 따라 다

루는 것과, 개인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다루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극명하게 

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. 



다음 시간에는 웹자보를 참여자분들이 각자 웹자보를 몇 가지 들고 와 좋은 웹자보와 별

로인 웹자보를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. 이번 주에 그린 웹 스케치를 바

탕으로 실제 작업에 들어가기도 하고요! 우리와 함께 하나의 웹자보 만들기 같이가자! 

(Kakao 같이가치 흉내) 


